
여행 수요가 몰리는 5월을 맞아 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심리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그달 22일까지 도

내 중소기업 33곳을 대상으로 실시

한 2019년 5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 에서 5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보다 18.0

포인트 상승한 90.9를 기록했다고 지

난달 30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의

SBHI는 한달 전 72.9까지 추락했다

가 이번에 간신히 반등했다.

항목별로 보면 제조업의 SBHI는

전월보다 15.2포인트 상승한 94.1,

비제조업은 18.5포인트 오른 87.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했을 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해 5월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SBHI

가 96.0을 나타내 올해보다 5.1포인

트 높았다.

SBHI는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

수로 100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좋

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업체가 그렇

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

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

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9월중 지급할 예정이

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

급하게 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페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대상

이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

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

의 비중이 커졌다. 안내 대상자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는 53%

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8만7101가구

로 전년 5만4636가구에 비해 59.5%

증가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

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

청할 수 있다고 국셍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

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 를 올해부터 제

공하게 된다. 조상윤기자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지난달 26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시험포장에서 농촌진흥청과 각

도농업기술원, 종묘업체 관계자 등

엽채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상추 지역적응 현장평가회 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각 도농업기술원에서 공

동으로 육성한 우량 상추 10계통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비품종 5품

종에 대한 지역적응성을 검토해 제

주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흑치마 계통의 원교11-18호 는

대비품종 토말린 에 비해 색택 발현

이 좋아 기호도가 우수하고, 병에도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도내 재배

비율이 높은 청치마 계통의 원교11

-23호 는 대비품종 청치마 에 비해

색이 진하고 칼슘 결핍증 발생도 적

은 우수품종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회에서 선발된 계통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립종자원에 품

종보호 출원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제주도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100m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의 담배

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로 하

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

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전부개정규칙 을 마련, 지난달 30일

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도내 동지역과 읍면

사무소 소재지 리(里)지역의 담배소

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기존 50m 이

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해, 도내

모든 지역의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

를 100m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을 받지 않던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내 편의점은 모두 954곳으

로, 편의점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1305명 보다 훨씬 낮은 723명에 불

과할 정도로 편의점이 과다 출점해

있는 상태다. 편의점 과다 출점은 편

의점간 과다경쟁, 슈퍼마켓 나들가

게 등 주변 영세소매점 경영 악화,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지만

편의점 출점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

은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편의점 신규 출점

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담배소매점

제한거리를 확대키로 하고, 관련 개

정규칙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담배소매점간 제한

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

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서는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

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회복은 커녕

더욱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침체는 물론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얼어붙은 주택시

장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제주지역 주택인허가 실적은 321

호로 지난해 같은기간 629호에 비해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 371호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

준이다. 또 올들어 3월까지 1분기 동

안 인허가 실적은 1102호로 1751호

였던 전년에 비해 37.1% 감소했다.

특히 주택인허가 실적은 2288호로

가장 많았던 2016년의 1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실적 역시

1102호는 2013년 952호 이후가장 적

은 물량이며, 3년전인 2016년 4660

호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착공실적은 552호로 전년

883호의 37.5%이며, 1분기도 1636호

로 2035호였던 전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몇년새 착공실적이

가장 많았던 2016년 2232호의 1/4

수준에 머물렀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6년 4848호의 34% 정도였다.

준공실적은 639호로 전년 953호에

비해 33% 정도 감소했으며, 3월까지

의 1분기 실적도 2305호로 전년

(3228호) 보다 28.6% 감소했으며,

2017년 5070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인허가 및 착공실적 등

이 감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 경기침

체 및 인구유입 감소세와 좀처럼 해

소되지 않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월 한

달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1227호로

2월 1277호에 비해 44호(3.5%) 줄

어들었다. 또 악성미분양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도 723호로 집계됐다. 2월

에 비해 6호(0.8%)만 줄어든 셈이

다. 따라서 미분양주택은 2017년 12

월 1271호를 기록한 이후 1년 넘게

1200호 안팎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711호로 역대 최고를 기

록한 이후 10월 731호, 11월 736호,

12월 750호를 기록하며 4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어 올

들어서도 1월 703호, 2월 729호 등

여전히 700호가 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 제

3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및

지방 35개 등 총 4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미분양관리지역인 제주

시의 적용기간이 오는 10월31일까지

로 연장됐다.

조상윤기자 tkchoi@ihalla.com

30일
코스피지수 2203.59

-12.84
▼ 코스닥지수 754.74

+4.14
▲ 유가(WTI, 달러) 63.50

+0.2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87.42 1146.58 1EUR 1332.10 1280.12

100 1066.48 1029.80 1CNY 181.66 164.36

2019년 5월 1일 수요일6 경 제

곤충과 친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에서 열린 누에와 곤충 특별전시회 에서

아이들이 컬러누에를 직접 만져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경기침체 미분양… 주택경기 춘래불사춘

5월 중소기업 경기심리

90.9 기록… 전월보다 ↑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달 26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시험포장에서 신품종 상추 2품종

을 선발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평가회를 진행했다. 사진=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제주 신품종 상추 선발

색 진하고 병해충에 강해


